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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17-01-17a

“우유를 원한다고 젖소를 사야합니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녀 관계를 원한다고 결혼을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당당하게 언급을 하는 진보성향의 젊은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친 공군기지의 한 클래스에 미모의 여군 대위가 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된 아기가 있는 미혼모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모유를 짜서 용기에 저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클라스의 중간 휴식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나 민족은 결혼을 신성시하고 자녀의 출산은 결혼 제도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통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혼외 출산은 극히 소수의 예외에 불과했고 혼외출산을 수치로 여겨온 관념은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이 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결혼 출산관계 통계를 보면 변해가는 출산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이런 경향이 저에게는 흥미롭다기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결혼부의 출산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는 영국보다 좀 낫습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는 혼외출산 신생아의 숫자가 147만152명이었습니다. 2003년에 이 숫자는 141만 5995명이었음으로 1년 동안에 5515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에는 한 가지 주목을 요하는 점이 있습니다. 1991년에는 혼외출산의 61.8%가 십대 미혼모들에 의한 출산이었는데 2004년에는 십대 미혼모에 의한 출산 신생아의 비율이 24%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십대아이들이 순결을 지키는 태도가 강해져거 이런 감소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십대 아이들이 피임교육을 발 받아서 임신을 안하는 경향이 있는지 통계적인 구별은 없습니다. 어쨋던 십대 미혼모들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틍계는 좋은 경향으로 보입니다.


2004년의 혼외출산은 전 출산 신생아에 비하여 35.7%입니다.  즉 백명의 신생아 중에서 36명은 아버지라고 부를 남자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흑인사회에서는 약 70%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는 통계에 비하면 35.7%는 그래도 아직 사회적인 기우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외 출산의 증가를  좀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산모의 연령 35-39세 까지는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에 4% 증가를 했습니다. 동류의 증가는 40-44세까지는 3%, 드리고 45-49세까지의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혼외신생아는 9% 증가를 했습니다. 총 신생아의 출생은 2003년에 4089950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4115590 명 이었습니다. 이 중 백인의 출산은 18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동시에 히스패닉 신생아는 32000명이 증가를 했고 흑인들의 신생아의 숫자는 늘리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출산률을 1000명당으로 보면 2003년에 14.1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4로서 사실상 변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남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인구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550만 쌍이라고 하니 이는 1100만 명의 남녀를 말하며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남녀가 상호간의 적성실험”을 하는 의미에서 결혼전에 동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관련 통계에 의하면 결혼전에 동거를 한 부부의 이혼률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80%가 높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은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제도하에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하다는 증거이라고 하겠습니다.


“Dear Abby”란에  한 독자가 물었습니다. 혼전 동거를 주장하면서 “구두를 살 때 신어보지 않고 사지 않는 것처럼 결혼도 같이 살아보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전 동거를 추천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지금은 고인이 된 Abby가 명답을 주었습니다. “ 신발을 신어본 후에 산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이런사람 저런 사람이 다 신어본 구두를 살 용의가 있습니까?” 고 역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신성히 여기고 부부가 결혼의 서약에 충실하여야 가정이 안정되고 사회악이 줄어진다는 진리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끝 

